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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대처전략이 외모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과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안구운동 추적장비를 이용하여*

곽 수 민 이 장 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대처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신체상 대처전략 척

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K-BICSI)를 사용하여 회피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고 회피집단(N=12)과 저 회피집단(N=12)으로 구분하여 실

험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외모 관련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달라지는 주의편향

과 자극제시 전후의 정서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실험 참가자는 여대생 24명으로, 안구운

동 추적장비의 최초응시방향과 응시시간을 이용해 주의편향을 확인했으며, 정서변화는 VAS

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집단에 비해 매력자극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긴 응시시간을 보였고, 외모관련 자극제시 전보다 후에 더 유의미하게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집단과는 다른 주의 인지기제를 가지고 있

으며 외모관련 자극에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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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body image)이란 개인의 신체에 대

한 심상을 뜻하는 것으로(Garner & Garfinkel,

1981),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

의 지각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는

것과 같은 신체상 혼란은 섭식장애의 주 진단

기준이 되는데, 섭식장애자는 스스로를 뚱뚱

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

체에 혐오감을 느끼고 거울을 보거나 신체치

수를 강박적으로 재는 행동을 한다. Cash와

Pruzinsky(2002)는 이러한 부정적인 신체태도와

인지도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서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인지적 처리과정은 종종 불안이

나 수치, 또는 낙담과 같은 불쾌한 반응을 일

으키고(Cash & Pruzinsky, 2002), 결국 개인은

고통을 주는 신체상 경험을 통제하기 위한 대

처전략을 수립하게 된다(Cash, Santos, &

Williams, 2005).

이러한 전략이 수립되면 스트레스 대처행동

이 나타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의 교류관계에서 내적·외적 욕구를 조절하고,

개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견디려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을 말한다(Billing &

Moos, 1984). 신체상에 대한 위협이나 도전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 상황의 일종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은 고통스러운 생

각, 감정과 상황에 대처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전략을 수립한다(Cash &

Pruzinsky, 2002). 또한 Koff와 Sangani(1997)의 연

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정도를 확인

하는 척도(Endler & Parker, 1990)를 사용해 대

처전략과 섭식관련행동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서 중심적 대처와 혼란을 통한 회

피가 섭식혼란과 정신 병리적 증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체상에 대한

위협이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ash 등(2005)이 신체상 대처전

략 척도(Body Imag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BICSI)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상

위협상황에서의 대처를 외모수정, 회피, 그리

고 이성적 수용의 3가지로 나누어 척도를 구

성하였다. 이 중에서 외모수정(appearance fixing)

은 지각된 결점을 감추거나 위장하거나 수정

하려는 것으로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리고 회피(avoidance)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신체상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이를 막으

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이성적 수용(positive

rational acceptance)은 도전적인 상황과 긍정적

인 자기관리의 필요성 또는 자신의 외모에 대

한 이성적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타당화한 한국판 신체상 대처전

략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K-BICSI)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Cash et al., 2005; 곽수민, 이장한,

2007)에서는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방식과 다른 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는데, BICSI의 하위요인인 회피는 외모 인지도

식 척도의 자기 평가적 특출성 요인, 섭식장

애, 폭식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외

모 인지도식 척도의 동기적 특출성 요인, 신

체상 상태평가, 신체상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

중감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회귀분

석을 실시했을 때 이상섭식 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측정치로 나타났다. 즉, 신체상 위협

상황에서 대처 방식으로 회피를 사용하는 사

람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와 섭식

장애증후가 높은 반면에, 실제로 자신의 외모

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낮고 자신의 신

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체 만족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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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아존중감도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서

신체상 위협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며 이상섭식

행동 증후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섭식장애를 설명하는 인지적 모델에 따르면

섭식장애자는 보이는 단서에만 선택적 주의를

하고, 외적 자극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을 과장해서 생각하며 다른 자

극은 차단한다고 한다. 즉, 섭식장애자는 왜곡

된 인지도식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

보 중에서 특정 자극에만 바로 주의를 기울이

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섭식장애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섭식장애자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

하며, 해석하게 된다(Hargreaves & Tiggemann,

2002). 이처럼 섭식장애자는 정상인과는 다른

인지기제를 갖고 있어서 장애 후 치료를 통해

식습관이나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섭식장애가 회복되더라도, 이들이 모두 자신

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회

복된 환자의 2/3는 여전히 자신의 신체적 외

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걱정을 한

다. 많은 여성들이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섭식장애

환자의 신체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Rosen, 1995).

현재 섭식장애의 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신체불만족을 개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지고 있다

(Mitchell, Maki, Adson, Ruskin, & Crow, 1997).

이는 왜곡된 인지기제를 가진 섭식장애자뿐만

아니라 섭식장애가 없는 비만인과 정상인에게

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행동치료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섭식장애증후

를 가진 사람의 인지기제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섭식장애자에 대한 정보처리 연구에

따르면, 섭식장애자들은 외모와 관련된 자극

처리과정에서 주의편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

다(Labarge, Cash, & Brown, 1998). 섭식장애자는

정상인에 비해 체중 관련 단어와 신체부위 관

련 단어에 대해 스트룹 과제(stroop task)와 탐

침 과제(dot probe task)에서 편향된 주의를 보

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Green, Corr, & De

Silva, 1999; Rieger, Schotte, Touyz, Beumont,

Griffiths, & Russellet, 1998). 이러한 결과는 섭식

장애자가 정보처리 초기단계에서 체중이나 신

체부위와 관련된 자극에 더 높은 주의를 할당

한다는 의미이다. 즉, 섭식장애자는 정보가 의

식되기도 전에 외모와 관련된 정보를 자동적

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제

는 매우 짧게 제시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실

험참가자의 반응을 유도해 주의편향을 확인하

였다. Allport(1989)는 선택적 주의체계는 단일

한 것이 아니라 최초응시방향과 응시시간과

같은 둘 이상의 기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

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안구운동을 확인하는 것이 적합한 측정치라고

하였다. 안구운동은 주의편향을 확인할 수 있

는 생리적 반응 중 하나인데, 이는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주의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생

태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며, 빠르고 자동적

으로 발생하고, 또한 내현적인 선택적 주의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Kowler, 1995). Jansen,

Nederkoorn과 Mulkens(2005)의 연구에서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섭식장애 증후집단과 정상 통

제집단의 주의편향을 알아보았는데, 섭식장애

증후집단은 정상인에 비해 타인의 몸을 볼 때

에는 아름다운 부분을 추한 부분보다 더 오래

보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서 안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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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섭식장애 증후집단과 정상 집단 간의 다

른 주의편향을 알 수 있는 측정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구운동 측정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최초

응시방향과 응시시간 등을 알 수 있는데, 최

초응시방향보다는 응시시간이 동기적 변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LaBerge,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대한 최초응시

방향과 응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측정하여 주

의편향을 다각도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를 통한 대

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외모관련 자극에 노출

되었을 때, 노출 전보다 더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Birkeland,

Thompson, Herbozo, Roehrig, Cafri와 van den

Berg(2005)의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모델 자극

과 중립 자극을 제시하고 자극제시 전과 후에

실험참가자들의 기분과 신체상 만족도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중립자극

보다 이상적인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 정상집

단에 비해 섭식장애 증후집단은 더 불쾌한 기

분과 높은 신체불만족을 보였다. 즉, 섭식장애

증후를 보이는 사람들은 정상인과는 달리 외

모관련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더 부정적인 기

분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섭식장애를 예측

하는 변인인 회피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역시 정상인과는 다르게 외모관련 자극을 받

아들이고, 이로 인해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이어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전과 후의 사진을 자극으로 선정했

다. 선행 연구(Birkeland et al., 2005)에서는 외

모관련 자극과 중립자극을 제시하여 기분변화

와 신체만족도 변화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립자극 없이 외모관련 자극을

더 다양하게 나누고자 하였다. 자극 통제를

위해 동일인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선택하

였으며 다이어트 전 사진은 비매력자극, 다이

어트 후 사진은 매력자극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피를 사용하는 정

도로 집단을 구분하여 신체관련 자극이 나타

났을 때의 안구운동 변화를 확인하여 주의편

향과 정서변화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Jansen et al., 2005; Birkeland et al.,

2005)에서 섭식장애 증후가 있는 여성들이 타

인의 몸을 볼 때 매력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

울였으며, 외모관련 자극을 보았을 때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가설을 세웠다. 첫째,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집단에 비해 최초응시방향이 매력자극으

로 향할 것이다. 둘째,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

집단에 비해 매력자극에 대한 응시시간이 길

것이다. 셋째,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집단에

비해 실험 전보다 실험 후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실험참가자

실험을 실시하기 전 실험참가자 선정을 위

해 56명의 서울 소재 C 대학 여대생에게

K-BICSI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K-BICSI의 하위

요인인 회피 값을 분석했을 때 평균값이 15.5

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

수의 사람은 고 회피집단, 낮은 점수의 사람

은 저 회피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실험 참가자

는 총 25명이었는데, 1명은 시점 조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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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실제 눈동자의 움직임과 모니터

상의 움직임을 일치시켜 동기화하는 절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분석에서 제외

되어 최종 분석 대상은 24명(고 회피집단 12

명, 저 회피집단 12명)이었다. 그 중 최초응시

방향이 모두 왼쪽으로, 극단적 편향(leftward

bias)을 보인 5명을 제외하여 최초응시방향 분

석에는 총 19명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응시시

간 분석과 정서변화값 평균의 편차가 심해

(3SD 이상) 각각 1명씩 제외되어 총 23명의 자

료가 분석되었다.

실험 도구

실험은 안구운동 추적장비(model ViewPoint

PC-60 EyeFrame Scene Camera, Arrington

Research, Scottsdale, AZ, USA)를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자극 제시화면으로는 LCD 19" 모니터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참가자가 의자에 착석

해서 모니터를 응시할 때 시야각은 38˚이었다.

본 실험 전 자극통제를 위해 선행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이어트관련 사이트에서 여성의

다이어트 전(비매력자극), 후(매력자극) 사진을

선택하여, 총 30장의 사진(15명의 모델)에 대

해 측정하였다. 예비실험 대상자 37명은 사진

모델의 전반적 몸매, 모델의 상체 및 하체의

비만 정도(7점 척도로 측정, 1: 매우 말랐다,

7: 매우 통통하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느끼

는 기분(7점 척도; 1: 부정적, 7: 긍정적)을 표

기하였다. 비매력자극 모델의 전반적 몸매에

대한 평균 측정값은 6.09(SD=0.41), 매력자극

의 평균값은 3.70(SD=0.57)이었다. 이 측정값

중에서 비매력자극을 5.11이하(하위 약8%로

마른 편해 해당)로 평가한 사진 3쌍과, 매력자

극을 4.27이상(상위 약 89%로 통통한 편에 해

당)으로 평가한 사진 4쌍을 제외하고, 총 8쌍

의 사진 16장을 최종 자극으로 선정하였다.

시선이 모델의 얼굴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얼굴 부위는 차단하였고 동일인의 비매력

자극과 매력자극 사진 한 쌍(2장)이 동시에 좌

우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화면에 제시된 자극

크기는 한 장이 10.53cm(가로) X 18.50cm(세로)

였다(그림 1 참고).

질문지

한국판 신체상 대처 전략 척도(K-BICSI)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대처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26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모수정, 회피, 그리고 이성적 수용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시사항

에는 자신이 신체상 위협 혹은 도전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후 설문을 작성하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요인으로 집단을 구분했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4였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일본비만학회가 제시한 체질량지수(BMI)를

사용하였는데,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W/H2(W=체중: 단위는

kg, H=신장: 단위는 m) 공식에 따라 산출되

는 값으로 비만여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 자극 제시 화면(‘+’기호, 모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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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ow & Webster, 1985).

정서 측정(Visual Analogue Scales)

Visual Analogue Scales(VAS; Heinberg &

Thompson, 1995)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확

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간략하고 비언어적인

측정도구이다. 실험참가자는 100mm의 수평선

위에 자신의 정서와 같은 주관적 상태를 평가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편의를 위해 100mm의

수평선 위에 구분선 11개를 표시하였고, 실험

참가자는 11점 척도(0: 불쾌하다, 10: 유쾌하

다) 상에서 자신의 주관적 기분을 평가하였다.

낮은 점수는 부정적 기분을, 높은 점수는 긍

정적 기분을 의미한다.

실험절차

실험참가자는 먼저 실험에 대해 간략히 설

명을 듣고 실험 전 현재 기분을 표시한 후,

자극제시용 컴퓨터 화면에서 55cm 떨어진 곳

에 앉았다. 그리고 안구운동 추적장비를 이용

하여 시점 조정작업을 한 후, 본 실험에 착수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지시사항이 10초 동안

나타나고, 2초 동안 시선을 고정하는 십자가

가 제시되었다. 그 후 화면 양쪽에 10초 동안

동일인의 비매력자극과 매력자극 2장이 동시

에 15번 제시되었으며, 비매력자극과 매력자

극은 좌우가 무선적으로 배치되었고, 같은 사

진은 2번씩 제시되었다. 기존의 실험패러다임

에 따르면 8쌍의 자극이 2번씩 제시되어 총

16번 나타나야 하는데, 안구운동 추적장비 프

로그램상의 문제로 마지막 자극이 나타나지

않아 총 15번만 제시되었다. 지시사항을 뺀

총 자극 제시시간은 3분이었다. 실험을 마치

고 실험참가자의 현재 기분을 표시하도록 하

였고 참가비 5,000원을 지급하였다(그림 2 참

고).

자료 분석

안구운동 추적장비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최초응시방향과 응시시간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 13.0 for windows가 사용되

었고, 집단 간(고 회피집단, 저 회피집단) 응시

시간(매력자극, 비매력자극), 그리고 정서변화

에 대한 비교를 위한 분석에는 반복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최초응시방향

과 우연에 의해 응시를 할 비율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t-test가 사용되었다.

참가자 선별,

자극통제
⇒

실험 전

⇒

본 실험

⇒

실험 후

기분측정,

Calibration

지시사항 +기호 사진 기분측정,

설문지10초 2초 10초

└──┘

15회 반복

그림 2.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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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치

각 집단은 분석변인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

었다. 최초응시방향분석에는 5명이 제외된 19

명(고 회피집단 10명, 저 회피집단 9명)이 포

함되었고, 응시시간과 정서변화분석에는 각각

1명이 제외되어서 23명(응시시간: 고 회피집단

12명, 저 회피집단 11명; 정서 변화값: 고 회

피집단 12명, 저 회피집단 11명)이 포함되었다.

기술통계치 분석에서는 연령과 K-BICSI를 통

해 측정한 회피 값, 그리고 BMI를 측정하였는

데, 세 가지 변인 중에서 회피 값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표 1 참고).

최초응시방향

t-test를 이용해 50%(우연에 의해 응시를 할

비율)와 최초응시방향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

고 회피집단 저 회피집단
t 값

평균(SD) 평균(SD)

연령 23.75(1.60) 23.00(1.48) 1.19

K-BICSI 회피값 18.58(1.83) 13.17(1.90) 7.11**

BMI 20.29(2.86) 18.98(1.56) 1.39

최초응시방향

매력자극 0.45(0.09) 0.52(0.10)

비매력자극 0.55(0.09) 0.48(0.10)

응시시간(초)

매력자극 4.52(0.46) 4.26(0.36)

비매력자극 3.74(0.51) 4.15(0.38)

정서값

실험전 6.00(1.55) 5.67(1.56)

실험후 5.09(1.22) 6.17(1.12)

**p<.01, K-BICSI: 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BMI: Body Mass Index

표 1. 기술통계치, 안구운동 측정값과 정서변화값

0.2

0.3

0.4

0.5

0.6

0.7

0.8

매력자극 비매력자극

자극 종류
응

시
율 고 회피집단

저 회피집단

그림 3. 회피값에 따른 최초응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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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두 집단 모두 최초응

시방향이 우연에 의한 확률과 비교했을 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

림 3 참고).

응시시간

ANOVA를 실시하였을 때 유의미한 상호작

용이 있었다 ‘F(1, 21)=4.572, p<0.5’. 즉 고 회피

집단은 저 회피집단에 비해 비매력자극보다는

매력자극에 대한 응시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

다(그림 4 참고).

3.6

3.8

4

4.2

4.4

4.6

매력자극 비매력자극

자극종류

응
시

시
간
(s
)

고회피집단

저회피집단

그림 4. 회피값에 따른 응시시간

4.5

5

5.5

6

6.5

7

실험전 실험후

측정시점

정
서

값 고 회피집단

저 회피집단

그림 5. 회피값에 따른 정서변화값

정서변화

ANOVA를 실시하였을 때 유의미한 상호작

용이 있었다 ‘F(1, 21)=5.698, p<0.5’. 즉 고 회피

집단은 저 회피집단에 비해 실험 전보다 실험

후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그림 5 참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회피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외모관련 자극

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내는 주의편향과 정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집

단에 비해 매력자극에 대한 응시시간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실험 후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고 회피집단과 저

회피집단이 외모관련 자극에 대해 다른 인지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외

모관련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고 회피집단은

저 회피집단보다 매력자극에 더 주의를 할당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도 민감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실험을 통해 최초응시방향 분석 시 가

설과 일치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와 반대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고 회피집단이 저 회피

집단에 비해 매력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보

일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었고, 최초응시방향

과 응시시간에서 모두 매력자극에 대한 주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고 회피집단이 저 회피집단에 비

해 비매력자극에 대한 최초응시방향이 약간

높은 경향성만 확인되었다. 안구운동 추적

장비를 이용한 선행 연구들(Field, Mo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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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ley, 2004; Mogg, Field, & Bradley, 2005)에서

도 독립변인으로 최초응시방향과 응시시간을

측정하였는데, 유의미한 결과는 주로 응시시

간에서만 나타났고, 최초응시방향은 명확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최초응시방향보다는 응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주의편향을 알아볼 수 있는 타

당한 측정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최초응시방향을 분석할 정도로 많은

개수의 자극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실험참가자 중 5명은 모든 자극

에 대한 최초응시방향이 왼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을 좌측 편향(leftward bias)이라

하는데, 선행 연구(Rosler, Ulrich, Billino, Sterzer,

Weidauer, Bernhardt, Steinmetz, Frflich, &

Kleinschmidt, 2005)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리 최초응시방향을 측정해 기저선을 확인한

후 본 시행과 비교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시되는 자극의 수를 늘리고 미리 좌측 편향

기저선을 측정해 본 과제와 비교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면 최초응시방향 측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외모와 관련된

자극으로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선택했는데,

이는 자극의 현출성을 통제하여 더 정교하게

주의 편향을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다이어트 후 사진은 보통의 몸을 가진 여

성이었고 아주 마른 몸은 아니었다. 실제로

섭식장애자는 자신 몸이 매우 말랐음에도 불

구하고 이상 섭식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

는데, 이들의 주의편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극 구성을 더 여러 종류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Jansen et al.,

2005; Jansen, Smeets, Martijn, & Nederkoorn,

2006)에서는 실험참가자의 몸을 직접 촬영해

이들의 주의편향과 신체 매력도를 측정하였는

데, 타인의 신체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의편향을 측정하는 것도 추가된다면 외모관

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더 다각도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계점으로는 충분한 수의 참가자 확

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각 집단에 12명의 참가자만 모집되었고,

극단치에 있는 자료를 제외하다보니 자료분석

에 투입된 표본크기가 작아졌다. 추후 연구에

서는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선행 연구(Cash et al., 2005; 곽수민, 이장한,

2007)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 회피집단은

신체 불만족과 섭식장애 경향성이 높았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패러다임을 실

제 섭식장애 집단에 적용했을 때, 정상군과

임상군의 확연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섭식장애

위험군의 주의편향이나 정서변화를 확인했지

만, 생리적 기제를 통해 확인한 적은 거의 없

었고, 이것이 섭식장애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

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도 부족했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기제를 통해 신체상

위협상황에서 회피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사람

들의 인지기제와 정서변화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외모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과 정

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회피전

략 사용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최초응시방향

은 비매력자극을 향하지만, 매력자극에 대한

응시시간이 길었으며 외모관련 자극을 본 후

부정적 기분을 느끼는 경향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편향 확인을 위해 안구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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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최초응시방향보다는 응시시간 측정치

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와

회피전략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볼 때 다르게 나타나는 주의편향 기제를

안구운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섭식

장애 위험군의 주의편향과 정서변화가 실제

섭식장애 치료 장면에서 응용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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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voidance Coping Strategy

on Appearance-related Stimuli: Using Eye-tracker

Soo-Min Kwak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ttentional bias and emotional change of coping

strategy user when appearance-related stimuli presented. Participants were 24 female college

students and divided into two groups(high-avoidance group, N=12; low-avoidance group,

N=12) by K-BICSI(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Imag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Attentional bias was measured by eye-tracker and analyzed the initial fixation direction and

gaze duration time. Emotional change was measured by VAS. High-avoidance group

indicated significantly longer gaze time to attractive stimuli than low-avoidance group did.

And their feeling changed negatively when after presenting of appearance-related stimuli than

before presenting. From these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high-avoidance group had

different attention mechanism and were emotionally sensitive compared to low-avoidance

group. In future studies, it will be helpful for preventing and treatment of eating disorder

to measure various aspects of the cognitive mechanism and emotional change in avoidance

coping strategy user.

Key words : Body Image, Avoidance, Coping Strategy, Eye Movement, Attentional Bias, Emotional

Change


